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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덤핑에 덤핑으로 맞선 화학무역”
■ 화학제품 수출입 현황 분석

■ 화학제품군별 수출입 실적( 1 9 9 0 ~ 1 9 9 1 )

■ 주요 화학제품 수출입 실적( 1 9 8 9 ~ 1 9 9 1 )

9 1년 국내 화학산업은 석유화학 등 벌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속에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, 고부

가 특수·정밀화학분야의 국산화 노력속에 다국적기업과의 시장쟁탈전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 한해

였다.

9 1년 국내 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이 기존의 유공( 5 5만5 0 0 0톤), 대림산업( 7 0만톤)외에 6월 럭키

( 3 5만톤), 삼성( 3 5만톤), 8월 현대( 3 5만톤), 10월 대한유화( 2 5만톤) 등의 신규참여로 총 2 5 5만톤 규모

에 이르게 돼, 기초유분 및 유도품의 자급체제 구축과 함께 일본 등 다국적기업의 덤핑공세로 벌

크·범용제품의 가격하락이 지속되었다.

또 벌크제품의 자급체제 돌입에 따라 특수·정밀화학제품의 국산화 작업이 활기를 띄어 A d i p i c

Acid, ECH 등의 국내 생산이 가능케 되었으며, 이를 견제키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저가횡포가 심화

된 한해였다.

따라서 합성수지 등 유도품을 비롯한 범용 석유화학제품 및 일부 특수제품의 세계적 공급과잉 추세

에 따라 화학제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되는 양상이 전개되었다.

지난해 국내 화학제품 수출입 양상은 수입규모가 6 5 4만2 0 4 9톤으로 전년대비 17.8% 증가한 것에 비

해 수출규모는 1 8 6만5 4 2톤으로 전년대비 60.7% 증가, 무역역조가 여전히 심각하기는 하나 증가율 추

이로 미루어 볼 때 개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낙관적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.

또 세계적 화학제품 가격하락 추세에 따라 금액기준으로, 수입규모는 4 3억5 8 6 2만여달러로 9 0년대비

7.4% 증가했으며, 수출은 1 1억3 8 5 1만여달러로 23.4% 증가해 수량증가에는 못미치나 수출액 증가율

이 수입액 증가율을 앞서고 있다.

그러나 수출물량 증가율을 1 0 0으로 볼 때 수출액 증가율은 3 8 . 6 %에 불과한 반면, 수입물량 증가율을

1 0 0으로 놓을 때 수입액 증가율은 4 1 . 5 %에 달해 결국 수입액이 수출액에 비해 큰폭으로 늘고 있다.

또 수입물량이 수출물량대비 118.0% 큰데 비해, 수입액은 수출액 대비 2 8 2 . 8 %나 큰 것으로 분석돼,

수입액비가 수입량비에 비해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실속없는 화학제품의 무역구조 개선이 시급

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.

다국적기업의 물량 공세를 앞세운 저가 범용제품·고가 특수제품의 국내시장 강타가 계속되는 가운

데, 국내 과잉물량 처리를 위해 덤핑을 앞세워 동남아 수출시장을 기웃거리는, 국내 화학산업의 무

역구조가 언제나 균형을 잡을 수 있을런지…

<화학저널 1 9 9 2 / 5 / 1 >


